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빅데이터 기술로 효과적인 뇌 연구 돕는다 
- KISTI, 한국뇌연구원과 빅데이터 기반 뇌 연구 협업에 나서 -

□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원장 한선화, 이하 KISTI)과 한국뇌연구원(이하 KBRI, 원

장 서유헌)이 7월 2일 오후 2시 KISTI 대전 본원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뇌 연구 

수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
□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KBRI의 최신 뇌 분석 장비에서 생산되는 뇌 빅데이터를

바탕으로 KISTI의 컴퓨팅 인프라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뇌 빅데이터

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.

o 앞으로 국내 뇌 연구에서 생산되는 뇌 빅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

뇌 기능 연구 및 뇌 질병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

된다.

□ 최근 뇌 연구 분야는 뇌 영상 이미지 데이터, 뇌 유전체 데이터 등 뇌 분석 장비의

고도화에 따른 폭발적인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효과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

상황이다.

o 이번 협약은 대용량 뇌 데이터 전송의 어려움과 계산량의 방대함, 그리고 빅데이터 

분석 및 관리의 어려움 등 그동안 나타났던 국내 뇌 분석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

출발점이 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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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KBRI 서유헌 원장은 “컴퓨팅 기반의 연구를 통해 뇌 질환 치료 및 진단 연구에 

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 연구 등 다양한 뇌 연구 분야의 효율성

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”고 밝혔다.

□ KISTI 한선화 원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의 뇌 빅데이터 분석 협력 연구가 

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히며 “뇌과학 분야의 데이터 저장 및 

분석기술 개발을 통해 연구자들이 실험설계와 분석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국

가적인 뇌과학 연구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(끝)


